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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키비 호족의 영광을 추구하며】 

 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 

이번엔 고대 꿈을 불태운 이야기입니다. 

 고대 일본의 역사를 보면「위지왜인전」에도 기술되어 있고 

여러분에게도 친숙한 야마타이국의 야요이 시대가 3세기. 그 후는 중국의 

사서에 왜국에 대한 기술이 없어 상세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공백의 

시대로 들어섭니다만, 이 시기에 크게 활약한 것이 키비호족인 것으로 

알려졌습니다. 

오카야마시 키타구 신조시모에는 5세기 전반의 키비를 지배한 왕의 

무덤으로 불리고 있는 츠쿠리야마 고분이 있습니다. 전체 길이는 약 

360m로 천황의 묘로 지정되어있는 3개의 고분을 제외하고 일본 최대의 

크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6 개 있는 그 바이즈카중 하나가 이번에 조명하는 

센조쿠 고분입니다.  

센조쿠 고분은 발굴 조사에서 전체 길이 약 80m의 전방후원분인것이 

분명하고 석실 내에 초코몬이라는 장식이 특징적인 석장 (돌 칸막이)에는 

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주변밖에 생산되지 않는 사암으로 석실 벽에는 

카가와 현에서 생산되는 안산암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



즉, 이 석실은 중국 그리고 큐슈, 시코쿠로 광범위한 범위 내의 여러 

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며, 키비 호족이 서일본 일대의 

제일의 호주였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. 

저도 초봄에 석실 안에 들어가 벽이나 석장 등을 직접 접하고 5 세기에 

군림하고 있던 키비왕을 생각하며 많은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.  

  그리고 이번에 이 귀중한 센조쿠 고분을 내년부터 4 년간에 걸쳐 

복원하기로 했습니다. 

이것은 봉분 위에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찰흙으로 만든 인형의 복제본을 

50 기 정도 나열하고 봉분에 오를 산책로를 마련 하는 외에도 후원부에는 

터널을 마련하고 석실 내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키비가 가장 

빛났던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당시의 모습을 되찾고 진정한 키비지의 

모습을 직접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 해옵니다. 

가능한한 이후 츠쿠리 고분 자체의 발굴도 시급하게 진행하면서 당시 

사건을 기록한 목간이라도 출토된다면 좋겠습니다. 거기에 고대 일본의 

역사의 공백 시대인 4 세기에서 5 세기의 상황이나, 키비왕이 서일본를 

활보하는 모습이 적혀 있으면 · · ·. 


